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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김희옥 

담임목사  김정식       

 

주일학교: 오전 10시 20분 

주일오전: 오전 11시 10분 

주일오후: 오후 1시 45분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오전 말씀  

김연규 선교사 방문 설교 
 

오후 말씀  

김연규 선교사 방문 설교 

금주 암송 구절                                                                   
잠언 30:5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

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 교회 안에 부형님들, 모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성도님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 취업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 치료와 회복: 김남희, 박용화(황미진), 서윤순, 안옥자, 윤둘보(무릎),

윤영숙(윤갑수) 

● 요양 병원: 박정남(윤외숙) 

● 군복무: 이유찬, 이유성 

● 앤드루 브라운 선교사님의 중부독립침례교회 사역을 위해 

● 담임 목사님, 원로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 김정기 선교사님(항암 치료), 김연규 선교사님(갑상선암)을 위해 

● 박칠성 목사님과 외증손 임하진 아기를 위해(2차 성대 수술 후 회복) 

● 코로나19로 사역이 힘들어진 전 세계 교회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 

● 우크라이나의 혼들과 현지 교회들을 위해 

● 미얀마의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김연규 선교사) 

●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 국내: 승리침례교회(대전, 노관호 목사), 평강성서침례교회(예천, 박칠 

  성 목사), 예안침례교회(안동, 김서원 목사), 놀뫼침례교회(논산, 황상 

  희 목사), 믿음침례교회(강릉, 한혜신 목사) 

- 국외: 미얀마 김연규 선교사, 미얀마 한대기 선교사, 멕시코 김정기 선 

  교사, 멕시코 김성준 선교사, 대만 박정선 선교사, 몽골 여병무 선교사,      

  필리핀 다바오 지역 일곱 교회 

힘써 기도합시다. 



교회 소식 

주일 섬김 금주 내주 1월 29일 2월 5일 

기도 고건석 김명종 김성민 김상열 

헌금위원 
임종태 

임형택 

장성록 

전경훈 

정지수  

허창준 

강배원 

강은일 

특별찬송 이종원 정지수 김정식 전경훈 

점심식사 김은주 최한나 김지윤 윤갑수 

김연규 선교사 방문설교 

●  오늘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김연규 선교사님께서 오

전과 오후에 말씀을 선포하실 예정입니다. 미얀마 선교 

보고와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복된 주일이 되기

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선교사님께서는 갑상선 암 치료

차 입국하셨습니다. 2월 이후에 예정인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순간 소식 

●  1분기 성경일독표가 예배당 뒷편에준비되어 있습니다.  

●  2022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담임목사님께 신청하세요.  

●  2022년도 주보를 모으신 분은 담임목사님께 주시면 제본해드립니다. 

●  지난 주간에 커피값으로 모아진 118,000원을 재료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개근자 사진 촬영 

●  오전 예배 후에 20년, 21년, 22년 개근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 20년도: 이신율, 21년도: 강은일, 김명종, 천연순, 22년도: 오명자 찬송  203          285 다같이 

필리핀 천원 헌금 
  

지난  주 

 55,000원  
 

현재 총액 

2,982,977원  

 
미얀마 구제 헌금 

 
 

현재 총액 

3,159,500원 

기도 ……………………… 고건석 

찬송 362 다같이 

헌금 ……………………… 다같이 

특별찬송 특별 찬송 이종원 

말씀선포 김연규 선교사 방문 설교 
김연규 

선교사 

초청  담임목사 

기도 ……………………… 원로목사 

주일오전경배 

말콤 펜윅(1863-1936)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침례교 선

교사입니다. 그는 26살이던 1889년 7월, 캐나다 나이아

가라 사경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신학 교육의 부재로 주

저하던 중 한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

다. 펜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녹슬고 찌

그러진 깡통 같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 그는 4개

월의 짧은 준비 후, 1889년 12월 8일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46년 

간 한국 땅에 머물면서 후원교단이나 다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약 200개

의 교회를 세웠고 250명의 사역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1899년

에 찬송가 ‘복음찬미’를 펴냈고, 1919년에 직접 번역한 ‘신약젼서’를 펴

냈습니다. 그가 신학적 부족을 극복하며 선교 사역에 힘쓴 이유는 그가 

20세기 초 근본주의 운동의 씨앗이 되었던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큰 영

향을 받은 근본주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세대주의 종말

론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환난 전 휴거 믿음으로 

더 늦게 전에 한 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사역했습니다. “뎌희게 말ᄉᆞᆷᄒᆞ샤되 온셰샹에 가셔 복음을 각각 
사ᄅᆞᆷ의게 젼도ᄒᆞ여라.”(신약젼서, 마가복음 16:15) 


